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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가옥의 결정체 료칸[旅館]

일본 전통가옥의 결정체인 료칸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몇 

가지 보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과 

맞물려 최근 이런 료칸들의 오랜 관행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음

  

□ 료칸(旅館)의 특징

  ㅇ 일본의 전통 가옥의 풍미를 즐기면서 고유한 일본 문화를 그대

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료칸(旅館)임

   - 료칸은 우리말로 여관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서서히 자취를 감

추고 있는 길 옆 허름한 여관과는 차원이 다름

   - 다다미 위에 깔리는 이불은 물론 각종 일본식 가옥을 체험할 수 

있는 료칸은 일본 전통 가옥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

   - 이 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은 가꾸고 다듬은 것 같아 보이는 정

원의 조경과 실내장식을 통해서도 일본 전통가옥의 느낌을 느낄 

수 있음

  ㅇ 더욱이 노천온천이 곁들어지고 극진한 시중을 받으면 특급 호텔

이 부럽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숙박요금도 결코 저렴하지 않음

   - 숙박비는 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

머무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기준이 되며, 숙박비보다는 방에 직

접 차려주는 저녁 밥값이 매우 비쌈



일본지식리포트

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[www.kjc.or.kr] - 2 -

    * 그렇지만 일본고유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식사하는 동안 수시로 

드나들며 지극정성으로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했

구나 생각하게 됨

  ㅇ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료칸이기 때문인지 상당

히 보수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음

   - 무엇보다도 몇 십 명씩 묵게 되는 단체예약은 거의 받지 않는데 

편안하게 손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료칸 고유의 이미

지와 맞지 않기 때문임

   - 물론 대부분의 료칸을 찾는 손님 역시 품격 높은 서비스를 받으

며 조용하게 쉬었다 가고 싶어 함

   - 신용카드의 사용이 안 되고 예약 역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야 

하는데 전통적인 서비스를 고수하는 료칸 특유의 관행을 이해하

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

    * 호텔과는 달리 외국어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

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본 손님들을 의식하기 때문임

□ 료칸(旅館)의 변화

  ㅇ 일본정부가 최근 관광산업 육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

고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펼치고 있어 료칸들도 이에 보조를 맞

추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

   - 2004년에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홍보영화에 출연해 ‘요

우코소(ようこそ) 재팬’을 외치며 비지트 재팬 캠페인(VJC)을 

전개했음

   - 일본이 그간 소홀히 했다고 자성하며 새롭게 국가정책의 중요사

안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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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전국 각지의 온천과 료칸의 고유문화를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

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
    *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

는 공약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며, 일본정부 역시 천만 명의 외국인 

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음

    *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관광객이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꼽히고 있

는데 한국에 지자체 출장소를 마련하는가 하면 매스컴에 직접 광고까지 

하고 있음

    * 한류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한국 

관광객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


